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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란어| 비힘 예수그리스도

,. 재요

예수(추의 형화가 그에게 임하융소서)의 이홉은 이슬랍

교와 커톡교에셔 함께 홈용되고 있￡써 그 뜻하는 바에 있

어셔는 투 총교7~ 근본썩~ 상이한 업장율 견지하고 있

마. 루슐힘들윤 에수률. 아브라함이냐 .5!.셰 또는 무항

맏(추9) 형화가 임하융소서)과 갑이， 천능하신 하느넙이

보낸 에언자 풍으l 한 사랑4로 보고 있￡며 이들 예언자율

율 公'Iι하케 발들고 있는 것이마. 반연에， 기독교도율은예

수톨 “하느념의 아들”로 간추하혜 ，그률 최대로 숭배하고

있마. (흩1 (1»

0'1슬랍교는 모등 타흥교흩 하냐의 宗敎혹서 흔중하고는

었후나 기륙교만윤하냐91 요도(훌훌훌)훤 풋교로 보고 었

다i 예수와 그의 가르청에 배한 해석에 있어셔 푸한파신약

성서(홉J:@l 는 상당한 차이률 보이고 있는데， 마옴은 二L 중

가장 추펀 상이첨둘이마. 쭉， 주한에 9)하연， 여l수는 자신

율 얼컬어 하느념이라고 말한 썩이 없었으며 성자가에뭇박

혀서 쑥융율 당한 것。l 아니라는 첨. 그러고 최후으).예엔자

무항말의 도래블 예언했ι}는 점이마.

합 1) 초기 크리스잔톨온 에수톨 ‘빼의 아톨”로 요l절하지 않았다. 그톨온

O훌-빼를 믿었고 α|수는 단지 n훌-~의 흥률이자 사도로서 긴후혔던 킷

이다. 0\절은 부률의 f‘얘|수카 누구의 아톨인가”이! 핀하여j 라는 논훈

힐조바림. (Impac’풀 No.9. P. 4)

합 2) 그러나 ‘4 개의 톨톨서 (F our Go&pe1톨)"으| 내훌톨온 fIT約α|서도 각키

상01성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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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수의 It빼

a빼수는 하느넙 알라껴|서 보내신 월홈받은 어|연사5:..서. 그

희 업우는 이스하옐 액성들호하여급 하느넙에 대한 진실한

신앙몰 되핫꺼l 하는 얼이었마. 그는 하느넙 91 사도였고 하

느남아 보내신 사자효셔 현세와 내세에셔 영씬한 영팡파 영

에톨 -+여밭은 하느넙흐| 종복。IA 예연자였다. 그는 하느

넙외 기척으로 동정녀 마리아(추의 명화가 그녀에게 입하

소셔)의 옴에서 태어났마.

주란에기록되어 있기롤， 하느념이 마리아흩 간씩하사그

녀흩 째꿋이하여 모등 여인둘 중에서 가장 오뱅이 되도록

말드셨마. (3 : 42, 43) 천사들이 그녀에게 와서 예수 탄생

에 판한 기쁜 소식올 전하였마. 이 러한 사실들은 쿠란에 매

우 아릎마운 운장으호 기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마옹과

잘다.

II천사들이 말하기률. 보라./ 따리아여/ 하느넙껴l 서그대

에게 기쁜 소식의 말씀올 추시냐니. 마리아의 아들 그의 이

릎은 메시아 예수로다. 그븐 현셰와 내세에서 빛나는 혼재

로서 하느넘 옥좌 91 측근자의 한 사랍이 되 리라. 그는 세

상에 사는 동안 내내 하느닝의 말씀올 선할 것이여 않은월

人들 가운데 한 사랑일지니라. 마리아가 말하기룰， 내 주

예/ 이 옴이 아식 사내블 알지 뭇하였거한 어쩌 아이률 잉

태할 수 있겠나이까? 알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 리랴.

하느넙께서는 뜻하시한때.로 무엇이든 창조하시나니라. 하

느넙께서 푸엇이건 영하실 해뉴， 단지 ‘있으라./’ 하시변

그대로 이부어지니라. 二L 렌푹· 하느닝은 그에게 뿔뱃과지혜

와 율엽과 복-음을 가2.치사 이스라옐의 어 련 백성에게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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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의 발씀을 천하는 자 되게 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할 것

이라. 보라./ 냐는 하느넙4로부터 계시률 발아서 너회에

게 왔노하. 냐 하느닝의 허락율 얻어서， 흙으로 새으l 형상

을 벚어 업낌을 풀어 넣으변 곧새가 되리라. 날 빼부터 눈

변자률 개명케하며 나영환자률 째꿋이하고 축운 자률 잘케

하리나 이 모두가 하느닝의 허락A로 이루어지리라. 또한

· 너회가 억을 것파 너l 집에 황아 둘 것을 일러 추겠노라. 보

라/ 너회가 맙는마연 여기에 씬실호 기적이 있냐니라. 내

가 있기 이전까지의 뿔典의 거록들을 완성하고 너회에게 금

지펀 것들을 계융화하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냐는 하느

념의 계시를 밭고서 너회에게 왔냐나 너회는 하느넙쩨 예배

블 충실히 근챙하고 냐에게 순종하라. 하느닝은 냐의 주념

이시고 너회들의 추닝이시나 그룰 경배하라. 이것이 곧 바

촌 걸이로다:’ (3 : 45- 51)

예수의 출생에 판한 쿠란의 기록은 마음파 같다. 휴. 마

리아는 그 가족들올 떼나서 흘로 기도와 헌신의 생활에 들

어 갔마. 성령 (가브리옐 천사)이 남자의 모습으로 마리아

에게 임하여 사내아이의 출생에 판한 소식을 전혔다. 하느

닝의 기척에 91하여 동정녀의 옴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연

꽂에 은거해 있나가 출산후 아기와 함께 사람들얀에 나타

났마. 그늪이 마비아릎 불륜의 죄로 고발하자 그녀는 갓난

아기플 가료켰바. 그·렌즉 사랑들은 요람에 있는 아가와는

대화할 수가 없마고 됐다. 그러냐 아가는 그들에게 다음파

같이 대답랬다.

‘:그는 말하기쓸， 보시오./ 나는 하느념의 종복업니마. 하

느넙이 내케 성경을 수셨으여 나뜰 에연자.£. 영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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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넘윤 내가 어느 꽃에 있듣지 축복받은 자£. 만l:.셨고

축융 빼까지 기도와 선챙율 할 것율 릎부하셨읍니다. 또한

하느넙윤 냐똘 어머니껴l 효성스련 아들룩 반드셨~L.-I. 건

빚지거냐 신성치 웃한 사랍으로 만들지는 아니하셨옵니마.

내가 태어안 말과 죽윷딸 그러고 다시 살아날 그 날， 냐에

게 평화가 입하융기롤./"

우l 의 내용윤 마헤아의 아들 예수에 판하여 기록하고 있는

바.‘이것운 기독교둘이 의섬하고 있는 사갤에 판한 진술띤

것 이다. (19 : 16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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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의 사명

주란에 기록되어 있기률， 하느념은 인류률 올빠른 걸로

인도하기 위해 예언자 무함맏융 보내사 그에게 뚜렷한 계

시률 내리어 71 척율 행하게끔 하졌다. 예수도 하느념의 사

자 또는 예언자들 가운례 한 사랍으료서 무함말과 유사한

혼재였마. (註@) 이러한 사살운 주란의 커록 중 썩어도

녀l 굳떼에서 언굽되어 있는데 아옴은 그 가운데 하냐이다.

r우리는 마리아의 아둘 예수로 하여급 에언자들의 선례

률 봐라서 그7} 오기 천까지에 계시된 내용을 완성 하도록

했느나라. 또한 우리는 진 ~l 의 빛이되고 지첨이 되는 복음

서(註@)률 그에게 천수하여 악을 피하는 자둘의 훈계서인

IB約의 내용을 完成혹록 하였느나라. 이스라옐 백성들은하

느념이 신약에 계시하신 내용에 의해서 판단할지니 하느념

이 제시하신 대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악율 행하는 자로다.

(5: 46- 47) J

위에 언급펀 내용은 다옴 사켈을 윗밭청하고 있는 것이

마. 즉， 예수가 하나념 알라의 「홉音」을 안류에게 7t져온

것운 사살이냐 오쓸날 흥용되고 있는 r4 개의 복옴서」가예

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을 기록한것이라 안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g효 3) 新約Ii톨 역시 그 허l브류판 3장 1 철이|서 ‘빼의 사도 얘|수를 생각하

라*리고 명시하고 있듯이 여l수가 알라의 멧산저임톨 궁징하고있다.코

이네 회립g훌 훌fT.뼈| 나타난 사도라는 말 “ Apostol∞”는 o.랍어의 얘l언

자. 2.흩 (R。‘。u) 과 징획하게 월치하고 있다.

앓 4) 코δ|네 획립語 新*얘| 나타나는 에반캘리온( EW.i。메 은 *훌륭 (G∞d

News) 라늠 훗를 갖고 었다. 하나닙 ~라의 멧빼l지는 훌훌A롤이|게 황상

‘홉흩”이라는 것이 되늠 것이다. 이것은 아할어의 브슈라(8‘15....에와 앓

치하는 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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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도둘윤 r 4 개의 복음서」가 각각 4 사랍에 의해 집

필되었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의률 나타내지 않으연서 그

네 사랑이 다같이 하느넘의 영감을 받았마는 견지률 고수

힐l 고 있마. 무슬럼률운 이 첨율 배격한마.만약 그 네 필자가

공히 하느넙￡로부터 영감을 밭아서 욕옴서률 집필했마연，

예수의 생애에 판한 기술들이 그렇게 4시i致 할 수도 없

으며 동시에 누꽉펀 부붐이 그렇게 많율수 없마고 하는 점

이 지척되어야 하는 것이마. 이것운 충릎히 논란.2 1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r4 개의 북옴서」란 예수의 천도사엽

후 약 35년내지 65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이며. 그것도 당시

에 집필훤 소우1 r북융성경」중 교회에서 外훌훌￡호 배격당한

것들율 쳐l 외한 얼부만율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또하냐의 사명윤 최후의 예언자가 到來할 것이라

는 것율 빽성들에게 알려 추는 것이었는베 이 것은 루한에

도 명빽히 계시되고 있는 것이마.

「마리아의 아들 예수 7~로되， 이스라옐의 자녀들이여 보

라 냐는 하느념께서 너회에게 보내신 사자로다. 내가 요

커 천까지 율법셔에 계시된 바률 이루고또 내 뒤에 율 하

느념의 사자에 대한 기환소식율 천하려고 하느념이 냐흩 먼

쳐 보내셨냐나 그 마지악 예언자의 이릎은 “찬며발는 자”

“우함땅의 벌칭 : 아흐말 (Ahmed)"이니라. 그러냐 무함맏이

확결한 층거률 7~}(1고 그들에게 왔을 빼 그들윤 그것을 다

만 마술에 지냐지 않으리라고 말하리라. (61: 6) J

씌l약성서 역시 예수의 천도사업 후 「위로활자 (Comfortor)J

외 출현에 판하여 얘기하고 있마. (註@) 기독교교회에서는

이 出짧.이 約定된 「愚혔者」률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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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어원과 기독교의 여러 붐파에서 해석하는 의미률

결쑤시켜서 유추해 볼 혜 기독교측의 견해는 그 근거가 확

설하마고 불 수 없는 것이마. (註@)

따라서 우슬럼들운 「위로자」라는 벼짧가 「우함맏 J (평화

가 그에게 임하소서)을 가리컨다고 맏는마. (주란 21장 107

절에 우항맏이 「方物에 대한 샤바」효 붕리는 점을 참:깐-할

것).

앓 5) 획립어핀 훌휴約의 n~라룰러|토스( Porolderos) 는 ‘ f번A를 들키 우|해 보내

전자” 또는 “자비로운 일를 베풀기 우|해 나타남자’으| 뜻률 나타냉다.

‘피라롤러l토스”는 ‘변호자” 훌올 “혐의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

CL
註 6) 이외에도 훌ff r.J아| 따르면 “Ii톨” 은 여|수껴|서 기독교톨 전파힐 당시

이01 나타났다고 기룰되어 있다. (마태록용 12: 18, 28) 따라서 성형의

出現은 미래사가 아니리는 이중적민 암시톨 나타내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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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의 기척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는 하느넙의 뜻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였마. 그는 소경을 눈뜨게하고 문둥명을 낫케

하고 축은 자플 소생케할 수가 았었다. 그는 음식과 같운

단순한 사물에 대해서도 치적율 행하였으나 제자들에게 맥

을 양식올 하늘로부터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푸련 5: 112

-115) 동정녀의 옴에서 태어안 사실 그리고 요랍속의 유

아로서 사랑들에게 행한 답벤 또한 기썩이라 아니할 수 없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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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수그리소도는 십자가어| 못박혀 죽太| 않았다.

무슬립률은 예수가 생자가에 붓박혀 죽었마고 믿지 않는

단. 그의 척들윤 그률 /입자가형에 처하려고 했으냐 하느닝

이 그률 주원했던 것이다. 마음획 쿠란귀철은 이러한 사실

을 입증해 주고 있다.

T쳐들이 말하기률 ‘우리는 마라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샤

도안 예수률 주였마고 하내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 으

며 씹자가에 훗박지도 않았느냐라. 다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뿐이니라.이제명섬할지니./이를동의하지 않는 자

는 잔실을 의심하는 자일져나 그들에게는 억측 이외에 예수

의 죽음에 대한 아우렌 지식도 없느니라. 다시 한벤 말하거

나와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나 알라껴l 서 예수률자신

의 곁으로 데려 갔느니라. 진실로 알라께서는 천지천능 하

시고 지혜로우시니라J (4 : 15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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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

되

6.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느넙의 「狼生춤」이며 동시에

자체하고 주장한다. 이는 뿔父는 곧 뿔 f 이며 홉블빼이라는

L位一￠훌훌양(값(1) 에 기인하는 것이다. 카흩력교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훌 「하느닝으 l 어머니(뿔母 )J 로 신격

이슬랍교는 이러한 인식 方화 하고 이률 강조하고 있마.

法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무슬림둘은 예수가 아버지도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

다는 점올 양천없이 출생한 아담으 l 창조와 같운 백학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마.

그래서 쿠란에 계시하시걸;

r보라/ 여|수는 하느넘앞에서 아담과 마률바가 없는 펴초

주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올 맺어 r사랍이

라/J 하시 나 아담이 창조되 었도다. (3 : 59) J

물이로마.

씨 ~
。，

아들

루란은견해에 반박하여

즉 여l 수가 하느념의

허냐 이는 저굉측이 제마음대로

예수가 r하느닝의 아들」이라는

마음파 같이 단언하고 있마.

r유태인들은 에즈라 (Ezra) 가 하느념의 아들이라고 말하

는가하연 기독교인둡은 에시아，

6T라고 주장하는도다.

註 7) 훌R杓어| 나타난 0/ 無~O한 三位-~本없의 근거는 묘한복올 5장 7절의

‘·끓父와 그의 델씀고} 뿔훌훌은 하나일지니라”라는데 있는바 01것은 흐|랍

어판 新꾀어l도 없는 것올 일앙적으로 점가힌 것이다. 新원은 수자어|

곁쳐 여|수톨 “빼의 종복”으로 기술하고 있다(마EH복용 12: 18. 사도헬

천 3: 13. 26절 잡조요) .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빼의 종북인 동시에

빼 그 자처|카 휠 수 있는 것잉가 ? 그래서 쿠란에 01르시겉 r그리고

그롤은 일활지니 : 자비로루싣 앓라께서는 윈류의 자손롤율 장조하셨나

니 당신껴| 영광01 있으시융소서/ 진실로 그률은 앓라의 축북율 맡은

풍북OILI라J (쿠란 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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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는 말인즉 영!부-터 하느넘율 믿지 않았던 jf'fi훌者 ~I

말올 저률이 그대로 따르기 빼운이로다. 하느닝은 이률에

반대하냐니 져률은 그 엘마냐 현집되어 있는 것인가/J

쿠한윤 예수가 한 인깐어I 훌파했마는 것을 반복하여 캉

조하연서 다용파 갈아 추장한마. (註 @)

r마리아.91 아률 메시아는 하느녕이 보내신 {민훌였~며 하

느넙의 사도였융 따릎이나. 예수 。l 천에 추꺼l 서 보내셨던

여러 파·홉들과 다률바 없느나라. 또한 그의 어머니는 거룩

한 예자였냐니 이들 예수와 마리아 역시 이 地上우l 익 음식

융 억，;iL 찰았냐나 추께서는 옐아냐 영빽한 계시률 내렸는

가/ 진실로 처들은 하냐념의 진질을 왜곡하고 있는도다/J

( 5 .: 75)

이러한 기쑥교의 삼위얼체설운 쿠란의 여러 꽃에서 바난

받고 있는데 (예률둘어 4 : 171) 예수는 결로 자선의 빼性융

안정하지 않았흐며(흘t@) 오히려 최후의 심판날이 악아왔

율빼 예수께서는 ..냐는 오직 천지천농하신 唯_.빼 알라 한

불만율 섭기도록 가르쳤나이다 ..라고 증언할 것이마. 이점

운 다융의 주란 귀철에 명백히 71솔되어 있마.

r최후.9 1 심판.9 1 날에 주께서 가로틀1. 마리아의 아들 에

a훌 8) 에수가 묘l간01었다고 하는 정온 .U~예서도 α|수톨 ‘~간의 m를 (Son ‘

。‘ Mon)"이라 표현하므로서 뼈B한 사실01 도|고 있는 킷이다. 톨룰 예

수는 톨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인간의 아톨잉 m넌 것이다. 왜냐하면

어|수는 톨징녀011게서 태어났기 때운01다. 그러나 01 표현은 예수가 히

나의 ‘민간 (Humanb.~)‘이라는 킷를 명백01 해주고 있는 것이다.

g효 9) 이철이| 핀해서 tIf.낀으| 귀싫톨01 어떻게 ~징히고 있는가톨 비교해 보

자. ‘ j “ .······did no' cαIff equal.’v …’tot God Q thing 1 。 빼 9’QSped" (월

el핀캐징표흘판 2: 6). “ He did nol 1honk to snotch 01 equality wllh GOd."

(톰훌文엉서 캐징표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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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너와· 너의 모천을 냐 외에 투 ~I’으-보 섭기라고 사람

률에게 말했느냐 ? 예수 말하되. 당신께 영팡이 았으소서，

그것운 제가 한말이 아니요며 저는 그랜 말을 활 자격도 없

사융니마. 제가 그렌 발설을 했마연 주껴l 서 아셨율 것이

융니마. 주껴l 서는 제 마옴속을 꿰뚫어 보시냐니 셔는 주넙

91 마옴속을 허l아릴 수 없냐이다. 당신만이 감추어진 모듣

배멀올 아시냐니 져는 추껴|서 명령하신 r사랍들아 녀회율

과，냐의 주이신 알라률 숭배할 지어마. 그둘파 셈활빼 제

가 그.둘의 증언이었을뿐 :t께서 저률 당신곁￡로 데려가질

빼 그-률을 지켜보시지 않았냐이까. 진질로 당신께서는 모

든것의 증언이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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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빼수의 휴↑흥에 필힘 .흩톨의 모숨휩 징훌

위에 언용한 귀첼률에 의하예 우슬램을운 예수가 그.2 1 pI.

性율 부익!하 7f 냐 추장하지도 않융환 아니라 그의 제 샤율여l

겨l 그려한 교러률 켈파한 적도 없었마는 샤켈이 풀명히 쓸

어앉다고 양는다. r 4 개 91 복융셔」에 기륙되어 었는 여|수

의 알씀률윤 우슐렘둘에게 있어셔 대j유릎 그 신멍성이

받아 률예;lfl 지 않고 었지만 마행해. 그의 해l性율 쑤정하기

에 충훈한 증거률 지냐고 있마. 신약성서여| 가확펀 다응의

몇 귀철윤 예수가 그의 신성이화든지 하느넘과.21 동얼성 따

위 흩 추장하지 않었마는 사실율 폴명히 보여추고 있다.

(예수께서 이료되) :

r냐는 아우것도 내 마옵대로 하지 훗하느니라J (요한복용

셔 8: 28)

r내 아배지는 냐보다 우l 대한 풀이시나라J (요한복용셔 14

: 2)

「우리 주 하느넙운 만 한붐 뿐이신 추넘어니라J (아가 욕

융서 17 : 29)

「냐의 하느넙， 냐의 하느냄， 어찌하여 냐률 배러시 냐야

까? J (마태복옴셔 27 : 46)

「아배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어l 딸기냐아마J (누가복음

서 23: 46)

「그러냐 최후의 심판의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쓸;t l 니

하늘에 있는 천사율JL. 그 독생까도 아닌 오석 아써지만

이 아설;t l 니라J (마가북-옴서 13: 32)

훈만아니라 복음서률은 각기 에수에 관해 다옴·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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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 가 책한 나의 종복융J (마때복용서 12 : 18)

「하느넙께서는， 그붐의 종복 예수흩 영팡스럽게 해 추셨

냐이다J (사도행천 3: 13)

「추께셔 커릎부어 정켈케하여 메시아로 삽으신 추님의 거

룩한 종복 예수J (사도행천 4 : 27)

(회햄어판 코이네 신약성서에 의하연， 「종복」에 해당하

는 회함어는 Pais 또는 Paida 인즉 아합어 ghulam 에 해당

하는 말록셔 이는 「소년， 아들， 하언. 시종」외 풋율 지난

다. 뿐만아니라. 예수가 종종 사용한 「아배지」라는 아랑어

Rabb 에 긴밀히 상웅하고 있는데 이는 「양육자」 또는 「부

양자」라는 풋이다. 그련즉 예수의 교의로 본다변 하느념윤

모든 인류의 양육자요 j휴양자인 생이다. 이러한 샤항들운

추목할만 하다)

위에 옐거한 성셔 귀철둘윤 예수에 대한 무슬램들의 판

념에 매우 확켈한 근거언바， 말하자연 예수는 하느념의 충

질한 종욕이며 하느님의 사자로서 하느님이 창죠하신 보찰

것 없는 파죠물의 하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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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륙교와 예수의 빼性

4 세기 이래 기독교는 예수가 흩 하느님이며 삼위얼체의

제 2 언자라는 교리률 고수해 왔￡며 카훌력교도들윤 마리

아외 빼性까지도 밀고 있마. 그러냐， 예수의 빼性율 반박

하는 소위 야교도의 우려가 기독교 내부에서 간간혀 얼어

났었마. 예컨대. Sale 이 말하기률 예언자 우함맏이 탄생차

커 요빼 천푸터 기톡교도으l 몇몇 분파- 쿄련파. 삐}질러드

파， 카아포크라트짜-에서는성자가에 웃빡혀 축운 사랍윤

예수가 아니라 그와 아추 til슷하게 생겼먼 그의 한 추종자

였다는 사켈율 믿었었다. 나아7t서 쿄련트파와 빠철리틀짜

에서는 예수가 다만 인간에 률과했다는 사철율단언했었다.

뿔바냐바스의 북옵에도 이와같윤 견해 7}- 기혹되어 었며‘

초기 기독교인 7t운데서 예수률 신￡후 안정치 않았던 자

률윤 교회계굽에 의하여 가혹한 박애률 발·았다. 정홍교라흩

부정하였기에 산채로 화형율 당한 사랑들의 켈례로는「차드

획」이 여러벤 언급한 바 있다. 1612년 영국에서의 처벌사

건운 그 마지악 훗뻐l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니헤리언파」와「크려스타벨펴봐」그라고

「여호와의 층인」파 갈윤 기육교 풀파에서는 예수의 *뿌性파

三位一t훌훌앓율 배 척하고 있는 것이 다.

n



9. 결 론

나시 반 l!{ l갈하사연 쿠란은 예수가 신정.5!. 하느넘 91 종

-낙-이요. 하 I. 넙이 과내신 사자이며 하냐념의 사도임율 붐

명히하.:it 있따. 우슬펌늘은 여l수에게 최대의 경의블 표한

마. 그는 동성녀 gl 옴에서 태어났￡여. 하느넙흐로부터 수

많은 권능을 부여받아 기적을 행하였따. 그는 또한 하느닝

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설교했￡며 마지막 예언사 무함맏

의 도래률 예고한 사량이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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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률륜

예수가 r누구의 아률인가』에 관하여(※)

슐레이만 무화JAI르 (Sulayman Mufassir) (註 CD)

r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쿠의 아들

업니까? J (쉰:@) 녹실한 신자들은 메시아블 기마리던 시

대의 맏음에 의하여 r다윗의 아들』 이라고 대답했다. 오늪

날， 신상이 없는 「로크」세대는 풍자적엔 노래블 만들어서

r여l수 • 그리스도여. 그대는 누쿠요 ?J 라고 야유하지만 그

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고 있마. (註 @)

예수가 하느념의 아들이라는 교회의 抽뻐짧이 요랜 세월

동안- 기녹교세계블 ~l 배해오마가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둘

운， 예수가 정확히 누쿠였냐에 대하여 더이상 아무런 확신

을 갖~l .뭇하고 있마. 특히 기옥교 세계가 각 분파로 붐열

되기 시착한 이래로 많은 사랍들이 사실상 “해l은 죽었다”

라는 명제어l 커다한 매혹을 느껴왔던 것이마.

유대교신자와 우슬럼들운 줄곧 예수가 하느넙의 아들

알 수 없다는 싫을 고수해왔다. 그러냐 유대교가 예수의 사

명을 안정하지않는 반연에 이슬랍교는 여l수률 하느넙의 예

언자라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마. 허냐 그가 누구의 아둘

※ ) “ Impae’ ''''.no’ ional" .x l에서 재게제.

끓 1) 훌자는 징려|교 가정에서 태어나 27년간 칩려| 교윈01었고 g년간 옥사

톨 지냉바 있으나 무슐휠g로 改宗했픔. 여키α| 사용한 쿠란의 £.!용은

Y..A Ali 의 번역본이| 으l거했용.

앓 2) 제일스王때| 의해 캐조돈l 마EH복용 22: 42칠율 효|립어 原本데로

보면 다용과 같01 도|어 있을. ‘주님께서 기를를 훨하여 축록률 춘

자이| 대한 그대의 의견은 무엇이며 그는 누구의 m톨인가 ? 그톨01 답

하여 가로도| 데비드의 아톨01융니다”하였다.

합 3) “ j훌‘. Christ , Su~star" 부로드~IOI “훌 오돼|랴II 중에서 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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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하는 품제는 기독교와 이슬랍교률 가르는 기본적장벽

이 되어 있으나 이들은 서로블 이안자라고 부르고 셨는 것

이마.

커독교들은 크리스도가 하느넙의 아들임올 부언한얀는이

유빼운에 이슬랍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한현， 무슬림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느넘과의 동일성을 가진 차象올 주장

하는 자률이야말로 부인할수 없는 이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마.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적 」 이라고 하고 다릎 한

쪽에서는 「무시리크」라고 하변셔 서로가 서로블 공격하고

있는 실정언 것이다.

그러냐 신익:성서와 예수의 말씀에 판한 신학자들의 연쿠

률 연밀히 살펴보면 놀라움올 금치 뭇한마. 섭수세기 동안

내려온 기독교천통파 그 신학적 깊이에도 불주하고 기독교

의 밑바탕이 되는 성 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휴교신앙파이

슬량신앙파의 간격이 그러 현격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는것을 발견하게 된마. 한가지 예률 든다면， 예수께서 “이스

라옐의 쉬l 마’(Shema) "(註@)라는 말을 한석이 있는데 이것

윤 이슬랍교의 까리마(Kalimah • 信榮)(註@) 의 첫 부분어}

해당하는 것으호 唯一빼의 章 (Surah Ikllas) (섬:@) 에 상

‘ 웅하는 것이다 r이스라옐人들이여 들올지어마. 우리 주

하느넘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J (읍t: (J) 예수는 그가 출생

한 냐라의 유얼신적 교의률 二L 자신이 확고히 했었던것이다.

싫 4) δ|브류語로 Shemo는 “ Yisrael Adonal El phenJ Adonai Ehod'’ 01다. 18約

율법서 Dωer∞my 6 장 4 질 잠조.

합 5) L ailoho “ I' 시 lah (알라01외에 다른 빼온 없다)

훌초 6) Q여 huwa AlIah/ 사빼. (월라는 한훈밖에 안계시다)

끓 기 마태록용 12: 29. 신약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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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넙운 하냐이시마. 그러나， 하느넙이 하냐얼진데 r배

우자가 없는 분에게 어쩌 아둘이 있올 수 있겠는가 ?J 바는

쿠란의 질품윤 논리정연한 것이마. (깊@)

71독교는 9.-.헤l詢율 인정치 않￡연서도 예수의 동정 잉태

률 근거후 그률 하느넙 의 아둘이라고 추장한다. 이슬랍3쿄

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녔다는 사실윤 익l정하지만 그

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느넙의 ‘아물은 아니라는 점을붐명

히 ;，{)척한다. 사켈안즉， 예수가 「아둘」로 언굽펀 꽂마다

쿠란에서는 항상 fIsa-bnu Maryam (마리아의 아들}J 로

기록되어 있다. 치독교에서는 그블 「하느념의 아률」로 추

장하는 근거는 하느닝이 육신을 갖고 마리아의 태내에서

사랍퍼후 태어냐셨마는 쉴이냐 또는 하느넙이 한 천사 (록

고스 혹은첫 표l초물)훌 마리아의 태내로 보내어 사랍으혹

태어냐게 했마는 떼 기초하고 있는 것이마.

前훌의 이혼은 하냐의 진실로 성렵되기에는 너우 모순oJ

많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활(註@). r인간의 시력운하노

넘 의 영광을 감당해 낼 수 없다교 했는데 하물며 인간외 육·

신이 어쩨 하나넙의 영광을 감당해 낼 것이며 도한 하느넙

의 영팡이 어쩌 인간의 육신 속에 쌓여있을 수 었겠는카?J

후자의 견해는 풀자그대로 엄밀한 의마에서 략져불빼 예수

가 하느넙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륙벌한 방법A후 창죠되

었다는 것율 상기시킬 뿜이마. 그러냐 가장 뚜렸한 갱윤，

「하느넙외 아들」이라는 성서의 표현이 확실히 예수외 업에

서 냐왔었마고는 결단쿄 말활 수 없마는 챔이다.

g효 8) 루한 Aκam 훌 6: 100.
월 9) 훌ON급기 33 : 2O(구약) ..나톨 보고도 활O~ 납를자 없나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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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즈의 「성경사천.J (註@)에도 r예수가 자신에 판

하여 그 말율 사용했는지는 의뭄스렵다』라고 기록되어 있

‘다.

「하느님의 아들」야한 말은 신약성서 속에 예수가아난다

릎 사랍률이 혼혀 언급했었마. 푸란에서는 이률 異敎園. 주

로 회합화:" ..훌at의 풍슐융 화르기 위한 것A로 해석하고 있

는바 회랑언과 로마언의 빼들윤 A빼둘이기 빼품에 자식을

갖고 있었마. 기톡교도들은 그리스도률 하느님의 아들이라

끽l 쑤르;고 있지만 이는 그률 냐릅대로의 근거없는 말이다.

이청에셔 그들온 옛낳 아교도들의 시행확오률 그대로 닿슐

하고 있는 것이마. (註@) 셜사 에수 자신이 그와 til 슷한

발율 한 척이 었다 하더라도 『이것윷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생훌훌와 판용어들융 항상 상기해야 한다. 성서의 여러

귀철에셔 야스라옐옹 「하느념 ~1 아률」로 언급되어 았다. 또

한.외언률도 그와갈이 표현되어 있마. 그러므로 「하느념의

아롤」이란 하느념외 빼格율 훤 하냐의 인간 혹윤 한 민족

언 갯이마.. (혜이스텅즈. 성셔샤천. P 143)

「하느녕외 아롤」이란 알윤 에순자신이 사용한 척이 없거

냐. 제한판 뭇으혹 사용판 사철에 반하여 예수는 「사랍의

아률」어란 말융 상약성서촉에서 여러벤 언급하고 었는 것

이바. 이 발윤 루엇율 의 al하는 것얼까? 첫혜， 이 말은품

착 그대로 「하느념외 아들」 이라는 해석율 자동척으로 부정

하케 하는 것이바. 이는 예수가 자기롤 다만 한 인간이라

고 생 각했마는 사철율 캉죠하고 있다. 냐아가셔 신학자율

I효 10) 캐징핀 1963. Chari. Serib..·• Son. N. Y. P. 143.

앓 11) 후한 Tcd:MJh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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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언하기훌. 예수7. 이 발율 사용했마는 갱온 예언.x~

에제키옐(註@) 으l 경우률 상치하게 하는 바， 죽 그는 「예

언자」 또는 하느님의 便훌라는 갯이다.

「사합의 아들」 이란 표현윤 rat라아의 아률」 예수 그리스

도는 단지 하느념이 마리아에게 내려추신 하느념의 사도이

자 그의 말씀이었으며 하느님으혹부터 하용 영혼의 참 풋

이었다」 라는 쿠란의 내용(註행) 과 얼~1하고 있다.

이러한 쿠란의 귀철윤 순수 기독교7t 견지하고 있는 가

장 정수가되는 몇가지 사일을 확인해 풀다. (1)예수는 그러

스도이다. (2) 그는 「사랑의 아률」인즉 예언자 또는 하느넘

의 사자이다. (3) 그는 하느넙의 륙별한 창호사업으로 동정

여록부터 탄생된 하느닝의 말씀이여 하느닝으호부터 냐혼

축복된 사명 인 영혼의 참 돗이다.

동시에. 이 귀컬윤， 그가 하느념의 化身요혹서 「하느넙

의 아들」이라는 해석율 결단쿄 부정하고 있는 빼~. 씨는 다옴

의 귀절로써 확인:된다 r그러므로 하느넙파 그 使徒들은 믿

율지니 「삼위얼체」의 愚률 뱀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너회

에게 이로율지나， 알라껴l 서는 唯-하시기 혜뭄이니라. 알

라껴l 영광과 찬 DI 가 있을지니 그붐께서 아들을 갖기에는

너우냐 흔귀하신 붐이시도마. 진질록 알라께서는 하늘과

땅위의 만물으l 주인이시로마J (註@)

만약 「하느닝의 아들」이란 말에서 어떠한 타당성율 찾고

자한다면 셈諸의 관용법올 참작할 수 있는데 이를 -골자 그

하 12) Has’, ogs 전게서 P. 142

섭 13) 쿠란 N， s。 훌 4 : 171

삽 14) 루란 Nts。 훌 4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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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리이스 세계에 축했던 여l수의

후기 추종자들이 내련 운자상의 해석에 기언한 표현얼 분

이다. 따라셔 여기에는 혼똥이 얼어날 만한 여지가 충릎혀

있는 것이다. 그러냐 예수 또는 그의 초기 제자둘이 「하느

념의 아들」 이란 표현을 썼마변 이는 다만 하느님의 「종복」

이라는 의미였율 뿐이다. 예률 률변. 마태복옴 12장과 18철

과 사도행천 3 장13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성경판

에는 어l수에 대하여 「아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하연 다

른版에는 「종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신약성서는 원래 회랍어로 기혹되어있는데 회합어로 pais

또는 paida란 말은 원래 「사내」 혹은 「아들」 에 해당하는

말로서 그 돗은 하인， 시종， 부하로(註@) 해석돼기 빼운

，이다. 푸란은 이률 품영히 하고 있다 r그리고 그들윤 말

할지니， 자바로:우신 알라쩨서는 연류의 자손율을 창조하셨

냐니 당신껴} 영광이 있으시융소서/ 진실로 그률운 알라의

축복을 발운 종복들이니라j 하느념의 아들(들)이 하느넙의

종복(들)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에서 주란과 바이콸은 의견

율 같이한마. 하느닝이 인간으호 化했마는냐 육체적으로사

랑의 아율이 되었마는 의미는 초기 기독교도율의 연어언 생

誌의 판용법에서도 찾아폴 수 없는 것이마. 그러냐 로마와

그러스의 영향올 받아 가독교인들이 異敎徒化하연서 「셈」

語에 근거，눈 「하느념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실되었고 異

敎徒 文化인 헬레니츄썩 의마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이유빼뭄에 4 세기이후 기독교교회들이 「크라스도」 의

압 15) ,.. Greek Er밍Ilsh Lex.cort. by The Rev. Thomas S , Gr een. B ,... SomUlll

8역‘'er & Sα.. Ltd. Lodon (n. do'.)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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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에 대한 연딴 논쟁을 벌댔던 것이다. 따라서 _1'-‘기 가묶

교인쓸이 지녔년 「하느넘 91 아들」에 대한 명백한의마는상

실되었고 후가 개종자뜰운 이플 잔찌 「하느념의 아들」 이란

의마엔양 할曲시켰던 것이냐. 후기가녹교도늪은 그들의 법

신본적 입장에 따바 “예수가 하느넙 ~I 아들” 이라는 것을

품자 그대호 해석하였고 예수의 唯-빼的 교훈을 혼란케

하였년 것이다.

근본적￡후 기팍교도뜰파 무슬럼은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늦0"1 r쿄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판녕올 갖고 있기 해

운에 양자간에는 벌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異.端(t'~ tJIrJ판빼~I 장난해문에 기녹교도와 우솔립이 分짧됐

냐고 하는 것운 참으로 小幸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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